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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날, 6월의 전북여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끝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6월에는 어떤 기념일들과 영양 정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시다.

6월의 절기와 제철 식재료

  여러분 모두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여름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여름에는 낮이 무척 길어 
밤이 늦게 찾아오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가 
시작되지요. 
  24가지 절기 중 하지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낮이 14시간 35분이나 되어서 하지 
이후로는 열이 쌓여 기온이 올라가므로 몹시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농사를 많이 짓던 옛날에는 
하지부터 감자를 캐어 먹기 시작
했다고 해요. 감자는 6월부터 
10월까지의 제철 식재료로,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는 ‘하지 무렵에는 감자를 캐어 밥에다 
하나라도 넣어 먹어야 그해 감자가 잘 열린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전분은 위 속의 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기는 병과 손상된 위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우리 함께 감자를 먹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하는 날
  6월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있어요.
  환경의 날은 1960년대 후반 북유럽에서 근처 
나라에서 발생한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 물질이 섞인 
산성비로 인해 호수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숲이 
황폐해지는 등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생겨났어요.
  6월에는 환경의 날과 함께 사막화 방지의 날도 
있어요.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양 선생님과 함께 
점심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최원형]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배출
해야 할까요?

  점심시간에는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먹을 
만큼만 받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맛있게 
밥을 먹고 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가 생겨날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처리 과정을 거쳐 가축의 사료로 쓸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출처: 참쌤스쿨 참미료]


